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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주일 말씀> 광명교회 순회

이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면 표적의 역사다

본  문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1. <이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면, ‘표적의 역사’다.

2.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뜻’을 이루신다.

3.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알게 된다.

4. 하나님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알고 깨달

으라.’ 함이다. 그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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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라. 그리고 따라

오라.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구원>을 이루고, 

<휴거>을 이루게 된다.

6.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시대 말씀>을 듣고 영원

한 생명의 길을 가면, 그것이 ‘표적의 역사’다.

7. <새 시대>를 따르고, <하나님을 보낸 자>를 따른 자는 ‘부활되

어 산 자’다. 그러지 않은 자는 ‘사망에 죽은 자’다.

8. 사람이 모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떠내려가고 있어도 못 건져

낸다. <알아야> 건져낸다.

9.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쓰고 행하신

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 사사 때는 사사, 메시아 때는 메시아를 

보내시어 행하신다.

10. 모르는 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끝났다. 

더 이상 역사는 없다.” 하지만, 이는 마치 초등학생이 “초등학

교만 졸업하면 공부는 다 끝난다.” 하는 것과 같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까지 배우고, 그

리고 학업을 다 마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배운다.

11. <구약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

나님 외에 이 땅에 올 자는 없다.” 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

을 믿으니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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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 하나님은 땅에 한 사람, 예수님을 쓰고 오셨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혼자 행하시기도 하지만, 땅에서 행하

실 때는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육

신’을 쓰고 행해야 남아지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 종교

인들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

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핍박했다.

13.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져야 된다.

14. <표적>이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불

가능한 일’이다.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표적이다!” 한다.

15.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보낸 자’를 쓰고 ‘표적’을 행하신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라고 그를 통해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다.

16.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매일 ‘표적의 역

사’가 일어난다. <표적의 역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

고, 생명 길로 가는 것’이다.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해서 가는 것 그 자체가 ‘표적’이다.

17. <신약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표적의 

역사, 그 육과 영혼이 형통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

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오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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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천 년, 만 년, 십억 년을 기

다려도 안 온다.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2000년 신약역사를 진행하셨다.

18.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19. <하나님이 보낸 자>는 능치 못함없이 행한다. 왜? 하나님이 그

를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그 표적을 보고 모두 깜짝 놀

라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시인하고 믿게 된다.

<전환>

20.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도 춤추지 않았다.” 했다. <피리>는 ‘말씀’이다. 곧 “예수님

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나, 그 말씀에 호응하지 않았다.” 함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심정 깊이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 ‘피리’

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 과거 역사

를 통해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

21. 하나님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베풀어 주신 큰 표적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깨닫고서 믿고 따르라.

22. <구시대 종교인들>이 새 시대를 막고 반대하고 핍박했어도, 하

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생명들을 새 시대로 이끌어 주셨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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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 시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인지, <하나님

이 쓰고 행하는 자>인지 알아야 된다. 항상 <메시아>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삼위가 원

하시는 대로, 그 뜻을 행한다.

24.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낸 자를 알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25. 잘 되기를 원하느냐. 쉬운 방법이 있으니 곧, ‘시대 보낸 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면, 잘 

되고 형통한다. 단,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된다.

26. <새 시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사

는 자’요, ‘주와 같이 사는 자’다.

27. <구시대>를 벗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28.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과 

같이 <구시대 기성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구시대>는 ‘구시대 역사’로 끝났다. 

지금은 <하나님의 새역사>가 진행 중이다. 하나님은 ‘새 시대

에 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29.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말씀’을 주신다. <이 시대>는 ‘하

나님의 새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휴거로 이뤘

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며 역사가 가고 있어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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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자는 모르고 눈이 빠지게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30. 모르면, 배워야 된다. 무한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


